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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기   획 기   획보   도

배달긱 먹통. 학생 피해 잇따라 GIST 학생 창업기업, 코스닥 상장> 5 면 > 6 면배연우 학생, <탐정명아루> 출간 > 4 면> 2 면 추석 연휴 코레일 서버 마비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경 제2회 전

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김성우 총학

생회장(환경, 22)에 대한 탄핵 발의안

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 사흘간의 총투표를 통해 최

종 탄핵 가결 여부를 결정될 예정이었

지만, 재적 학생 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업무 정지 효력만 유지되고 탄핵

안은 무산됐다.

 

탄핵 발의 타임라인

  지난 9월 21일 오후 1시 29분, 박수

혜 부총학생회장(신소재, 24)은 학생 

공지 플랫폼 ‘지글’에 제2회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안건을 발표했다. 게시글

에는 총학생회장 탄핵을 위한 전체학

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재적 대

의원 서명과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와 하우스연합회(이하 하우스),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회)의 총학생회장 탄

핵에 대한 공동 입장문이 포함됐다. 이

들은 탄핵안 발의 사유로 ▲총학생회

장의 책임감 부재 및 업무 유기 ▲총학

생회장의 소통거부와 독단 ▲총학생회 

주요 사업 차질과 자치권 침해를 들며 

탄핵안 발의는 “총학생회의 신뢰 회복

과 학생자치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10시경 제2회 전학대

회는 전체 대의원 18명 중 과반이 넘

는 16명이 출석하며 개회됐다. 총학생

회장 탄핵 건에 대해 출석대의원 16명 

전원이 찬성 의사를 밝혀 탄핵 발의안

이 의결됐다.

공동발의 단체 입장 밝혀

  집행위와 하우스, 동연회는 부총학생

회장과 탄핵안 발의 절차와 학칙을 검

토하고, 연서와 입장문을 작성하며 발

의를 준비했다. 이들은 각 자치기구 구

성원의 동참 의사를 확인한 후 발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 단체는 총학생회장의 소통 부재와 

무책임한 태도를 주요 탄핵 사유로 꼽

았다. 집행위는 총학생회장이 회의록 

안건을 늦게 올리거나, 회의를 갑작스

럽게 변경·취소하는 일이 반복돼 업무

１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
２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３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

에 차질을 빚었다. 총학생회장이 일방

적으로 공모전의 상품을 바꿨고, 지급

을 지연시켰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올

해 ‘루미에르’ 행사를 위한 부스 준비 

과정에서도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 요

청에 응답하지 않아 부스 운영의 책임

이 집행위 소속 대외협력국장에게 전

가됐다고 전했다. 김민정 대외협력국

장(환경, 24)은 “총학생회장의 업무 회

피와 직무 유기, 소통 단절로 인해 겪

지 않아도 할 몫까지 과다하게 부담을 

느끼며 버겁게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하우스는 전자레인지 추가 설

치 사업에서 총학생회장이 반복적으로 

지적 받던 소통 문제가 다시금 드러났

다고 전했다. 기숙사 내 전자레인지 설

치 사업의 초기 계획은 하우스에서 4

대, 총학생회에서 4대의 전자레인지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설치 직전, 

총학생회에서 계획과 달리 3대만을 설

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총학생회

장은 이후 예산 부족 문제라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계획과 다른 진행과 이후 

미흡한 대응이 지적됐다. 하우스는 문

제 이후 사전 회의를 통한 합의 과정이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내

비쳤다.

  동연회는 총학생회장이 STadium 유

치를 위한 예산 증액 회의에도 참여

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된 증액 신청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았

다는 사실이 밝혀져 증액 심사가 수개

월 지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사 이

후 확인한 결과 심사받은 예산안 일부

가 감축돼 있었고, 여기에 총학생회장

이 제외하기로 합의했던 단독 추진 사

업비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동연

회는 총학생회장이 예산안을 조작하

고, 적발 이후에도 독단적으로 사업비

를 예산에 편입하려고 했다며 비판했

다. 한편 총학생회장의 직무 정지 이

후 STadium 진행에 대한 우려에는 

“DGIST 운영진에게 작년 행사 진행 

자료를 인계받았으며, 원활한 행사 진

행을 위해 주 1회 집행위원회와 내부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

혔다. 

앞으로의 GIST 학생자치는?

  학생회칙 제35조에 따르면 총학생회

장의 유고１시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8조에는 

회장단이 모두 궐위２됐을 때만 집행위

에서 권한 대행을 호선３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현재 권한 정지 상태인 총학

생회장의 업무는 별도의 인사 없이 부

총학생회장이 대행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

지 않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부총학생

회장은 “보궐선거는 남은 임기가 180

일 이상일 때만 필수적으로 실시되고, 

현재 제17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

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완료되었으

므로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는다”라

고 밝혔다. 또한 부총학생회장은 탄핵

과 관련된 공식 절차와 문서를 ‘지글’

에 신속하게 공지하겠다며 GIST 구성

원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총학생회장 탄핵은 본 회의 최고 의

결 기구인 전체학생총회에서 재적 학

생의 3분의 2 이상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학

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총투표를 시행할 수도 있다. 총학생회

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

흘간 총학생회장 탄핵에 대한 온라인 

총투표를 시행했다. 전체학생총회에

서 의결 정족수를 만족시키는 것이 사

실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

투표에는 총 143명이 참여해 찬성 138

표, 반대 5표가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재적 학생 3분의 2 이상의 참여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탄핵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총학생회

장의 직무 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총학생회는 “투표에 참여해 주신 학

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투

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연회는 이

번 일을 계기로 학생자치에 출마하는 

학생은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고, 투표

권을 가진 학생은 학생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자치 문

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표 인원 확보와 관련해 이연

호 학부대표자협의회장(생명, 24)은 

현재 학생자치 실태의 심각성과 투표

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GIST 학생 

전체의 주인 의식 함양을 강조하며 앞

으로의 학생자치 활동에 적극적인 관

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총투표가 무산되며 학생자치에 여러 

과제가 남았다. 불안정한 제도적 구조

와 저조한 투표 참여율은 민주적인 학

생자치 운영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

번 사안을 계기로 학생사회가 자치의 

책임과 참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GIST 학생 공동체의 운영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총학생회장 탄핵안 무산, GIST 학생자치의 방향은 

김나윤 기자
kimnayoon@gm.gist.ac.kr

이유림 기자
yourimlee@gm.gist.ac.kr

박현서 기자
hspark5091@gm.gist.ac.kr

삽화 = 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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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최근 대학가에서 배달 플랫폼 ‘배달

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

단으로 인해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피

해를 호소했고, 기업 내부의 경영 불안

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배달긱 앱 접속 불가, 피해 학생 잇따라

  배달긱은 GIST 출신 창업자들이 설

립한 스타트업 ‘클라우드스톤’에서 시

작됐다. 배달긱은 기숙사에서 생활하

는 학생들에게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제한 없이 배달 음식을 먹을 기회를 제

공한 배달 플랫폼이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 돌연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불가능해졌고, 현재까지 학생들은 불

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사례는 주로 ‘배달긱 머니’ 충전

으로 인해 발생했다. 학내 커뮤니티에

서는 할인 이벤트를 이용해 배달긱 머

니를 충전한 뒤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아 결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했다는 사례가 공유됐다. 이에 따라 수

십만 원의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학생

이 생겼으며, 일부는 여전히 충전 금액

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해당 사례를 취재한 한 타 대학 언론인

은 “피해 사실은 피해자 본인 확인과 

캡처 화면 등을 통해 검증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

이나 고객 응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학생들

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다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피

해가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회사에 대한 불신은 남았다. 한 피해 

학생은 할인 혜택을 이용하려다 오히

려 손해를 입었다며 서비스 운영이 정

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계속 사

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배달긱, 왜 멈췄나

  배달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전직 인턴은 특히 환불 기준이나 고객 

응대 매뉴얼 등이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은 점은 서비스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

영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

해서 인턴 신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

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에서 환불 기준 같은 조항은 소

비자에게 반드시 안내돼야 한다. 관련 

문서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다.”

라고 꼬집었다. 

  최근 클라우드스톤 내부 사정이 악화

하며 배달긱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

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 실제로 클라우

드스톤의 전 대표 교체 과정과 신임 대

표의 잦은 부재는 의문을 키우고 있다. 

기업 정보 사이트인 잡코리아·더브이

씨 등의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의 관심

을 받은 창업 초기와는 달리 최근 수년

간 재무 구조가 악화해 손실이 이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또한 클

라우드스톤 창업자와 연락을 시도했지

만, 배달긱과 관련된 질의에 명확한 답

변을 얻지 못했다. 대표 교체 이후 클

라우드스톤은 광주 스타트업 캠프 등 

외부 행사에서조차 활동이 뜸해졌다.

추가 피해 없지만, 학생 불안감 여전

  배달긱 사태는 단순한 서비스 장애

를 넘어 대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특히 원내 구성

원 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플랫

폼이 중단되면서 학생들의 불편이 커

지고 있다. 더구나 GIST 출신이 창업

하고 학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서비

스였던 만큼, 이번 사태는 신뢰 문제로

도 이어질 수 있다. 한 학생은 “플랫폼

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한

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피해

다. 학교 차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

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

고 말했다.

  현재 추가적인 피해 접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GIST를 비롯한 대학 온라

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관련 논의가 이

어지고 있다. 전문가는 “스타트업 특성

상 불안정성이 크지만, 기본적인 소비

자 권리 보장이 무너지면 플랫폼 자체

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

다.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다루는 만큼, 책임 있는 운영과 투명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배달 플랫폼 ‘배달긱’먹통, 학생 피해 잇따라

  2025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을 포함한 약 열흘간 긴 연휴 시기의 

열차 승차권 예매가 진행됐다. 그러나 

9월 17일에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코레일 서버가 마비됐다.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 클라우드 서

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마비된 코레일 서버와 그 피해

  지난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있었던 

일명 ‘황금연휴’ 시기에 기차를 이용하

기 위해 많은 사람이 코레일 서버에 접

속했다. 코레일은 9월 15일부터 18일

까지 해당 연휴 기간의 승차권 예매를 

진행했다. 그중 9월 17일에는 전 국민

을 대상으로 경부·경전·동해선 등 노

선의 기차표 예매가 진행됐고 많은 이

용자가 몰렸다. 단기간 급증한 이용자

로 인해 여러 피해가 잇따랐다. 대기 

순번이 110만 번째를 넘어가 오랜 시

간 대기하거나 서비스 연결 대기 직후 

자동 로그아웃된 사례가 있었다. 추가

로 예매 창에 접속했지만 출발일 선택

이 불가능해 예매하지 못한 사례도 있

었다. 코레일은 이에 예매 마감 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로 연장했다.

  익명의 한 학생은 “당시 KTX 공식 

홈페이지의 예매 창에서는 해당 표의 

예매 상태를 기호로 표시해주는 기능

이 있었다. 예매하려는 시간대에 표가 

전부 매진됐다고 표시됐다. 하지만 혹

시 몰라 예매 버튼을 눌렀을 때 표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예

매에 성공했지만, 이런 오류가 예매 과

정에서 혼선을 줬다”라고 언급했다.

물리적 서버와 민간 클라우드 서버

  국가 기반 시설은 보안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 하드웨어를 두는 물리적 서

버를 기반으로 한다. 국가 기반 시설인 

코레일은 물리적 서버를 임대해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서

버는 하드웨어 자원이 고정돼 있다. 서

버를 확장하려면 물리적 해결이 필요

해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문제 상황은 빠르게 해결될 수 없다.

  물리적 서버의 대안으로 민간 클라

우드 서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

고 있다. 민간 클라우드 서버는 민간 

기업이 주체인 가상 서버다. 보안 기준

인 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을 충족한다면 공공기관 또

한 민간 클라우드 서버를 도입할 수 있

다. 이는 다양한 기능과 최신 기술을 

적용하거나 수요에 따라 서버를 확장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빠르고 유

연한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따라서 코레일 측은 기존의 물리적 

서버 임대 방식이 아닌 자체 센터 가

동과 민간 클라우드의 적절한 혼용 방

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서버 

방식을 혼용함으로써 보안이 좋은 물

리적 서버의 장점과 서버 확장이 쉬운 

민간 클라우드 서버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

민간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한 SR

  한편 코레일과는 달리, SR은 9월 8일

부터 11일까지의 추석 연휴 승차권 예

매에서 시스템 지연이나 오류 없이 안

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SR은 2025

년 7월에 기존의 물리적 서버에서 민

간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했고, 이를 통

해 빠르고 유연하게 문제를 대처할 수 

있었다. 웹 서버로부터 오는 로그인과 

같은 동적인 요청을 처리해 주는 웹 애

플리케이션 서버(이하 WAS)를 활용했

다. 웹 서버와 WAS이 기능 분리를 통

해 서버 부하를 방지했다. 추가로 추석 

명절 예매 기간 동안 IT 운영상황실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

다. 이 덕분에 SR은 추석 연휴 예매 당

시 승차권 예매와 관련한 고객 민원이 

65% 이상 감소했다. 추가로 서비스에 

장애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뤄졌다.

코레일의 민간 클라우드 서버 개설

  업계 관계자는 “예매 및 발권 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은 국가 기반 시설이라

는 보안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 클라우

드 도입이 어렵겠지만, WAS 등은 민

간 클라우드 활용 시 먹통 현상 등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코레일은 

2027년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자체 센터

에 민간 클라우드를 적절히 혼용해 사

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inseokkimug@gm.gist.ac.kr

추석 연휴 코레일 서버 마비,

코레일 "민간 클라우드 서벌 개설한다"

이성준 기자
sjunlee7106@gm.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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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6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동에서 제1회 전국 STS１-STP２ 학부

생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

회에서는 전국의 학부생과 과학학 전

공 대학원생이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경계를 넘나드는' 학문, 과학학

  개회사는 부산대 현재환 교수가 맡

았다. 현재환 교수는 한국의 1세대 과

학학 전공자로, 사학과 철학을 전공하

고 사회 정의로서의 과학에 주목하여 

과학학에 입문했다. 그는 “과학학이란 

과학 그 자체를 연구하는 대상으로 하

는 학문으로, 과학과 사회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사회 및 정치, 역사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1세대 과학학 전공자

로서 과학학을 통한 다양한 진로 설계

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싶다”라며 개회

사를 마무리했다.

이공계 대학생의 시선에서 본 과학학

  오전 세션에서는 과학계 내 소수자

성과 과학사 서술에 대한 발표가 진행

됐다. POSTECH 최서연 학생은 과학

계 내 여성의 타자화를 비판하며 과학

계 내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전북대 김서현 학

생은 이민자 출신 여성 과학인 김국화 

박사의 일생을 소개하며 기존의 과학

사 서술이 기득권층의 시선에서 좌우

됐음을 비판했다. 이어 “과학사의 생략

된 인물을 다시 조명하는 시도가 이어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도 제기됐다. 서울대 김준엽 학생은 가

１　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과학기술학)의 약어
２　STP: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과학기술정책)의 약어

습기 살균제 사건을 예시로 들어 과학

계와 정부, 사법부의 책임 회피를 지적

했다. 그는 “기관 간 소통 단절과 책임 

회피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만든다”라며 상설 과학-사법 연계위원

회 등 별도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

했다.

AI는 인간과 어떻게 공생하는가

  GIST에서는 두 명의 학생이 연장에 

올랐다. GIST 배연우(전컴, 23) 학생은 

일러스트 업계 내 AI의 영향을 다뤘다. 

배연우 학생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AI

에 가지는 반감을 단순히 러다이트 운

동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개발자 

업계와 일러스트레이터 업계의 문화적 

차이에 주목했다. 그는 ‘AI와 일러스트

레이터’라는 독특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최근의 생성형 AI는 

인터넷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

고 인간을 모방해 무언가를 만들어 내

는 것에 특화됐다. 다양한 직업을 대체

하리라는 인식도 널리 퍼져있는 상황

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데이터 학습

과 무분별한 인간 모방, 일자리 대체에 

대한 단편적 시각이 사회적 갈등과 우

려를 빚어내고 있다. 이에 이미지 생성 

AI와 일러스트레이터 간의 갈등도 주

목할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주제를 선

택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발표 후 그

는 학술대회 준비위원이자 발표자로서

의 경험에 대해 “올해 한국과학기술학

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학부생 학술대

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GIST

에서 STS를 연구하시는 하대청 교수

님께서 타교 교수님들을 통해 GIST도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GIST 학생 대표로 참가하

게 됐다. 이번이 첫 개최였고 단기간에 

준비해야 했기에 여러모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무사히 마친 것에 보람을 느

낀다. 또한 전체 학생 수 대비 GIST 학

부생들의 일반 참가 비율이 예상보다 

매우 높아서 놀랐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공계생에게 과학은 가치중립적이고 

사회와 무관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

만 다양한 사례를 접하며 되려 반대라

고 느꼈다며, 문제를 인식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해야 한다며 STS를 공

부하는 의미에 대해 당부를 전했다. 

  발표 후 인터뷰에서 GIST 유승민 (생

명, 22) 은 “학우들이 자신이 공부하는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생각하는 안목을 길렀

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1세

기는 눈부신 기술 발전의 시대이지만 

그 산물인 AI는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식민적 사회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을 자멸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

이 시민사회 내에서 강해진다면, 시민

들은 더 이상 무책임하게 기술을 양산

하는 과학자들을 반기지 않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과학을 배

우는 학문적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

다. “내가 공부하는 과학 지식이 어떻

게 생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합리화

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인지’ 재고하는 시간도 필요

하다”라며, 과학 내의 질문들에만 얽매

이지 않고 과학이라는 틀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보기를 권했다. 마지막

으로 그는 “과학은 분명 흥미로운 학

문이며, 우리 삶의 윤택함을 제고하여 

준 학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러나 과학기술을 덮어두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시민사회

의 담론이 과학기술의 발전에만 매몰

될 때, 우리가 많은 이들의 고통을 놓

치게 된다”라며 과학도로서의 태도에 

대해 조언했다.

현업 과학학 전공자들의 이야기

  마지막 세션에는 현 과학학 전공 대

학원생과 학부생 간 Q&A 세션이 마

련됐다. 해당 세션에서는 과학학을 전

공으로 선택한 계기, 진행 중인 연구

에 대한 질문부터 연구로부터 겪는 개

인적인 어려움, 극복 방법까지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 KAIST 과학학 대학원

생 A 씨는 “다른 이공계 전공에 비해 

글을 쓰고 읽는 시간이 많다. 일주일에 

거의 1,000쪽에 달하는 분량의 논문을 

읽고 정리해 가기도 했다. 하지만 덕

분에 내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법, 조

리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은 많이 좋아졌

다”라며 과학학 전공 대학원생의 생활

에 대해 전했다.

  오늘날 과학 기술은 더 이상 문명 발

전의 수단에만 머물지 않고 경제, 정

치, 역사 등 사회 구조에 밀접한 영향

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

기로 사회 가치로서의 과학에 관심을 

쏟아보는 것은 어떨까.

보도

2025 전국 STS-STP 학부생 학술대회

전민지 기자
jminji79@gm.gist.ac.kr

  지난 10월 1일, 문화행사위원회(이하 

문행위)에서 주관한 행사 루미에르가 

개최됐다. 이번 루미에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밤과 통합해 진행

됐다.

추억을 부르는 행사

  지난 10월 1일, 추억을 테마로 한 

GIST 가을 축제 루미에르가 개최됐다. 

이에 맞춰 문행위 부스에선 미래의 나

에게 보내는 편지, 소원 종이 포토존, 

보물찾기, 에어하키과 무냉네컷, 인스

타 이벤트 등을 주최했다. 함께 열린 

문화의 밤은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의 음식·문화 체험 부스, 

외국인 학생들이 운영한 체험 부스 등

이 진행됐다.

  행사는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4

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번 축제에선 공

연과 문행위 부스 등에 더불어 동아리 

부스와 여러 문화권의 체험 부스가 열

렸다. 총학생회와 상담센터, 안전팀에

서 부스를 진행했다. 동아리 부스는 사

각사각, 꾼, 스페셜 티 등의 동아리가 

추억을 테마로 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문행위는 작년 행사와 차별점을 두

고 학생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추억

이라는 콘셉트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에 한 적 없는 콘셉트를 위

해 ‘상견니’, ‘중경삼림’과 같은 미디어

에서 첫사랑, 추억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준비 과정에서도 콘

셉트에 맞춰 고백 게임을 열고, 동아리 

부스를 모집했다. 또한, 문행위 데코팀

의 노력으로 여러 추억의 게임을 설치

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밝혔다. 학생들

이 행사를 통해 추억을 얻어갈 수 있도

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올해 GIST에서 축제에 처음 참여한 

이지홍(도전, 25) 학생은 문화의 밤 부

스에 주목하며 “해외의 다양한 음식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라

고 후기를 밝혔다. 부스 운영으로 참가

한 Maaz Saleem(기계, 22) 학생은 “우

리 동아리에서 미리 만들어간 키링과 

스트랩을 다들 좋아해 주고, 폰 케이스 

커스텀도 즐거워해서 기뻤다”라며 행

사에 대해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

축제 준비 과정의 어려움

  하지만 긍정적인 후기만 있진 않았

다. Maaz, Saleem(기계, 22) 학생은 개

인 무대에도 참가했다. 해당 공연에 대

해서는 “개인 무대에선 리허설부터 공

연 때까지 음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

다. 공연 중에는 소리가 너무 커서 포

기하고 싶을 정도였다”라며 외국인 학

생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 아

쉬움을 표했다.

  외국인 학생과의 소통 문제뿐만 아니

라 학교 측의 요청도 원활한 진행에 어

려움을 겪게 했다. 예산에 맞춰 천막과 

의자 등을 주문했으나 학교 부스를 마

련하는 과정에서 추가 천막을 요청받

은 것이다. 문행위는 거절했으나 학교 

측에서 여러 동아리에 천막 양도에 관

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종

적으로는 학교 측에는 자리만 제공하

고 천막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됐다.

  올해는 작년보다 루미에르 예산이 약 

1,000만 원 감소했다. 문행위는 루미에

르 예산 약 200만 원과 문화의 밤 행사 

예산 약 800만 원이 줄어 예산상의 어

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족

한 예산에서도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

록 노력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긴 추석 연휴 전 열린 가을 행사, 루

미에르가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노력

으로 가득 채운 축제의 매력이 학생들

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길 바란다.

정지원 기자
jeong_jiwon@gm.gist.ac.kr

"아련한 추억의 끝자락", 루미에르 



 
 

 

  

 

 

|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4

  

          

  

  지난 8월, GIST 배연우(전컴, 23) 학

생이 첫 단행본인 《탐정 명아루》를 

출간했다. 《탐정 명아루》는 초등학

생 탐정 ‘명아루’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하는 어린이를 위한 본격 

미스터리 소설이다. 

셜록 홈즈상 수상작 《탐정 명아루》, 

단행본으로 출간

  배 작가는 2023년 제7회 엘릭시르 

미스터리 공모전 단편 부문에서 <탐

정, 수정>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2024년에 어린이 미스터리 장르 소설 

공모전인 제1회 셜록 홈즈상을 수상했

다. 셜록 홈즈상 수상작을 바탕으로 출

간된 《탐정 명아루》는 배 작가의 첫 

단행본이다. 이에 <지스트신문>은 배 

작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자기소개와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GIST 23학번 전기전자컴퓨터 공학

부에 재학하고 있는 배연우라고 합니

다. 현재 추리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입

니다. 이번 작품은 작년에 비룡소에서 

열린 제1회 ‘셜록 홈즈상’이라는 공모

전에 당선돼 올해 출판하게 됐습니다.

엘릭시르 미스터리 대상, 셜록 홈즈상 

수상에 이어 첫 단행본까지 출간하게 

되셨는데,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와 수

상 작품이 단행본 출간으로 이어졌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공모전 모두 당선 소식을 듣고 굉

장히 놀랐고 실감이 안 났습니다. 셜록 

홈즈상은 어린이 추리소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이게 될까?’ 생각

했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 좋게 평가

해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탐정 명아루》는 작년 12월에 열린 

시상식에서 출판사 대표님과 편집자

분들, 다른 수상자분들처럼 출판업계 

분들이 모인 곳을 둘러보면서 ‘어, 진

짜 상 받았네’, ‘책이 내년에 나오네’하

고 실감이 났습니다.

추리소설을 좋아해서 읽기를 즐기시다

가 직접 글을 쓰게 됐다는 소개를 봤는

데, 읽기를 넘어 쓰기를 결심하게 된 계

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직접 

하고 싶어 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

니 그냥 추리소설이 좋았고, 읽다 보니

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추

리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중학교 3학

년 때부터 습작을 쓰다가 고등학교 때

부터 본격적으로 추리소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오컬트와 본격 미스터

리를 결합하셨는데 어떻게 호러소설과 

추리소설을 결합한 이야기를 쓰게 되셨

는지 궁금합니다.

  오컬트와 추리소설을 결합한 장르는 

계보가 깊고, 호러 본격 미스터리라는 

장르의 작가와 작품을 좋아하다 보니 

쓰게 됐습니다. 추리소설 중에서도 본

격 미스터리 장르는 아야츠지 유키토 

작가님을 좋아해서 《십각관의 살인》

과 《시계관의 살인》 두 작품을 계기

로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호러 본격 

미스터리를 쓸 때는 초반에 제대로 호

러 분위기가 나야 하는 게 일반 추리소

설과의 차이점입니다. 단순히 괴담 이

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

면 설명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먼저 

만들고 사실은 인간이 범인이라는 진

상을 숨겨 놓는 이중 구조를 만드는 것

에 집중해야 합니다.

작품에 주인공인 ‘아루’를 비롯해 ‘하

준’과 ‘서하’ 등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인물을 어떻

게 구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루는 탐정 캐릭터라서 논리적이고 

똑똑할 것을 가장 우선시에 두고 만들

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아이다 보

니 또래보다 어른스럽고 약간은 고립

된 느낌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준이는 

탐정인 아루보다는 덜 똑똑할 수는 있

지만, 청각이 예민하고 관찰력이 좋다

는 등 추리력 외에 강점을 만들어 탐정

과 발을 맞춰갈 수 있는 조수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합리적인 인물만 등장

시키면 호러 분위기를 강조할 수 없어

서 오컬트 마니아인 서하를 통해 괴담

이 탐정에게 닿게 만드는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불키드 작가님의 삽화가 표지뿐만 아니

라 본문에도 여럿 삽입되어 있는데 가

장 기억에 남는 삽화가 궁금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삽화는 표지입니다. 

인물 세 명이 삼각형 구도로 서서 위를 

바라보고 배경이 큐브 형태로 되어 있

는데, 책 표지에는 잘 쓰이지 않는 구

도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해 주셔서 굉

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품 중간에 

삽입된 삽화 중에는 아루가 커튼을 들

어 올리는 삽화와 아루 주변에 추리 내

용이 링처럼 둘러싼 삽화가 아루의 탐

정이라는 캐릭터 성을 잘 살려주어 인

상 깊었습니다.

GIST에 재학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이

어 오셨는데 학업이나 학문적 배경이 

작품에 영향을 준 경험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탐정 명아루》는 초등학생이 등장

인물이다 보니 복잡한 과학적 배경지

식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학업과 관련

된 내용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엘

릭시르에서 연재한 단편들에는 학업이

나 학교생활이 많이 드러나는 편입니

다. 물리학과와 수학과, 신소재공학과

인 주·조연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사건 

배경이 화학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지

금 접하고 있는 세계가 과학기술원이

라는 곳으로 한정돼 있어서 이공계 출

신 인물들과 이공계적인 배경이나 지

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

다. 나쁘게 말하면 한계이고 좋게 말하

면 특색이 될 수 있는 점이니 일단은 

특색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GIST 재학 시절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궁금합니다. 

  논픽션 중에서는 과학기술학을 공

부하면서 읽었던 대런 아세모글루의 

《권력과 진보》와 케이트 크로포드

의《AI 지도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

니다. 현재로서는 과학기술학이 작품

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과학기술

학은 필드워크를 나가 업무를 직접 연

구하다 보니 과학기술학자나 인류학자

를 탐정 캐릭터로 만들어서 필드워크

를 다니다가 사건을 마주하는 이야기

를 쓰면 재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GIST에서 학부생으로서 생활하면서 학

업과 작품 활동을 어떻게 병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체로 방학에 작업을 하려고 합니

다. 그렇지만 원고를 수정하거나 마감 

기한을 지켜야 할 때는 학기 중에도 글

을 써야 합니다. 이때는 일단 시험 기

간을 피하고, 주말 아침에 글을 쓰거나 

1교시가 없는 날에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글을 썼습니다. 신기하게도 아

침에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글을 쓰는 

게 제일 잘 써져서 보통 일찍 일어나서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앞으로 작가로서의 활동을 어떻게 계획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작

품 활동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학업과 

병행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학업이나 본업과 

병행할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작가 생

활에 대해 거창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

지만 앞으로도 계속 본격 미스터리라

는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본격 

미스터리 붐을 꿈꾼다”라고 말했는데, 

작가이자 독자로서의 바람입니다. 본

격 미스터리 작품을 쓰다 보면 누군가 

읽고, 나아가 창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하는 걸 계속 쓰려고 합

니다.

GIST에서 작가를 꿈꾸는 학우가 있다

면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루틴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신이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하루에 딱 1~2시간을 집중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쓰

다 보면 일주일에 단편 분량을 훌쩍 넘

는 글을 쓸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루틴

을 잡고 글을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

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완성을 하는 겁니

다. 흔히 글쓰기는 준비가 완벽히 되어

야 하고, 완벽한 글이어야만 남에게 보

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완성

하고 던져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면서는 ‘이게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

겠지만, 일단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써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딘가에 보

이는 도전을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기 획

배연우 학생, 첫 단행본 《탐정 명아루》 출간

박현서 기자
hspark5091@gm.gist.ac.kr

사진 제공 = 비룡소

사진 제공 = 비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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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정신질환자 거부하는 대학 기숙사, GIST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전국 392

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기숙사 정신

질환자 거부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 9월 

18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45개의 대학에서 정신질환을 입주 

제한·강제 퇴실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대학 기숙사들의 정신질환자 거부 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주당 서미화 의원(이하 서 의원)은 교육

부로부터 ‘대학 기숙사 정신질환자 입

주 거부 전수 조사’ 결과를 9월 18일에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선 전국 2·3·4년

제 대학 392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

고, 84개의 대학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

다. 자료를 제공한 대학 중에서 총 45개

의 대학에 정신질환자 학생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기숙사 규정에 정신질환

자 입주 제한을 명시한 대학은 8개, 이미 

입주한 학생에게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

실 명령이 가능함을 명시한 대학은 13개

이며 두 규정 모두 존재하는 대학은 24

개로 확인됐다. 각 대학에서 내세운 규

제 이유나 기준 또한 제각각이었다. ‘정

신질환’의 기준을 유병 여부로 판단하

는 대학이 있었던 반면, ‘전염성 질병, 우

울증, 정신적 질환’처럼 다른 질환과 동

등한 병명으로 특정해 입주를 제한하는 

대학도 있었다. 질환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해도 항정신성 약품(수

면제 혹은 메스암페타민 등의 마약성 약

품)의 소지를 막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 입사

를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의 이유로 기

숙사 안의 사건·사고 예방을 들었다. 단

체생활에서 모든 학생의 정신적 건강 상

태를 점검하기 어려워, 정신질환으로 인

한 극단적 선택 등의 사건을 피하려 내

린 선택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학

생 복지보다 책임 회피를 위한 행위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우울증이

나 여타 정신질환을 결격 사유로 정한다

면 낙인 효과로 인해 해당 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더한 증상을 겪거나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정신질환자를 잠

재적 위험 집단으로 규정해 배제하는 것

은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

청년 주거 공간 전반에서 반복되는 차별

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GIST 학칙, 존중을 통해 나아가는 대학

  GIST는 교육부 산하의 대학이 아닌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기관이기 때

문에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러나 GIST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

는 대학생활관 생활 수칙을 확인한 결

과, 정신질환자를 입주 제한이나 퇴거의 

이유로 삼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 · 전남의 5개 대학에서 조사 결과 

관련 규정이 발견되었음과는 대조적이

다. 더불어 KAIST, DGIST, UNIST의 학

칙이나 생활 수칙에서도 정신질환과 관

련된 제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GIST는 상담센터를 통해 정신

적 도움을 제공한다. 신청을 통해 개인 

상담, 집단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 또한 가능하

다. 또한,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로 연결되는 광주광역정신건

강복지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그

러나 대학교의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을 

위해선 기관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서도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정신질환 증상에 대한 몰이해와 가벼운 

시선으로 인해 증세가 심해지는 것은 흔

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다. 이를 막으려

면 대학 내 교육으로 학생들의 정신질환

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

다. GIST를 비롯한 모든 대학에서 학생

들이 건강한 사회 경험을 시작하도록 나

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차별 없이 존중

을 나누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친다

면 대학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장도윤 기자
doyoonj1109@gm.gist.ac.kr

  지난여름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피해

가 급증했다. 대학동, 대학생활관, 학생

회관 등 여러 건물에서 공통으로 천장

이 젖으며 무너지는 현상이 관찰됐다. 

구성원들은 이 현상에 불안을 호소하

며 안정성과 피해 등에 대해 우려의 목

소리를 냈다.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대응 방식에 대해 <지스트신문>이 시

설 운영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무너지는 천장에 심화되는 불안

  여름 동안 광주는 기록적인 폭우로 

잦은 침수와 정전 피해를 겪었다. 피해

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폭우가 지속된 

후 대학생활관, 대학 강의동, 학생회관 

등에서 연달아 천장 석고보드가 물에 

젖어 일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천장이 무너진 곳에서는 누수된 물이 

떨어지고 일부 장소에는 양동이가 여

러 개 비치되기도 했다.

  학생들은 문제를 인식한 후 시설 운

영팀에 보수 공사를 요청했다. 보수 공

사는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진행됐고 

문제가 있던 천장 석고보드는 새롭게 

교체됐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해결

되지 않았다. 천장 교체 이후 비가 내

리자 같은 파손 부위가 또다시 무너지

거나 물이 고여 내려앉는 등의 현상이 

관찰됐다. 실제로 대학생활관 I동 6층

은 여러 번 천장 부품을 교체했으나 지

속적으로 파손돼 학생들이 강의실로 

향하던 중 물을 맞는 피해가 있었다(사

진 참고).

  GIST 구성원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불안을 표했다. 무너진 천장에 의해 학

생이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 폭우가 지속된다면 건물 천장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

안에 시달렸다. 또한 수차례 천장 교체

가 이뤄졌음에도 문제가 반복되자 근

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니

냐는 지적도 나왔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하지만 관심과 노력이 필요

  이 문제에 대해 시설 운영팀 조국현 

건축 담당자는 근본적인 원인이 빗물

에 의한 누수가 아닌 에어컨 과다 사용

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결로 현

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GIST 내의 각 

건물은 열의 누출을 막기 위해 단열재

로 마감돼 있다. 하지만 10~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기온 상승 및 단열재 성능

의 법적 기준 강화 등으로 이전 건축물

의 단열성능 기능이 떨어지게 됐다. 단

열재 내부에서 더운 날씨, 폭우의 반복

과 에어컨 냉매 과다 사용으로 인해 물

이 응결하는 결로 현상이 발생하고, 이

것이 점점 누적되면서 천창 구조에 물

이 고인다. 천장을 보수하더라도 수리

한 천장 부품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30

일가량 구조체가 건조돼야 한다. 하지

만 반복되는 폭우로 인해 충분히 건조

되지 않자, 동일한 부분이 여러 번 젖

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구조가 

부실해져 건물이 무너질 우려에 대해

서 시설 운영팀은 “건물 전체가 무너

질 우려는 없다. 현재 무너지는 신고

를 받은 부위는 모두 석고보드로 만들

어진 천장이며, 본래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잘 생기는 부위이다. 천장 전체

를 지지하는 구조체는 광주의 기후 등

을 모두 고려해 지어진 것이기에 물을 

흡수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매우 낮

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 시설 운영팀

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안을 

모색하고 있다. “단열재를 교체하고 옥

상 방수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이다. 실제로 대학원 기숙사는 

현재 단열재 관련 지붕공사를 진행했

고 다른 건물들 또한 서서히 공사를 진

행할 계획이다”라고 시설 운영팀은 밝

혔다. 하지만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당장 모든 건물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 시설 운영팀은 주어

진 조건 이내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

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 강의가 이

루어지는 건물과 연구 및 근무가 진행

되는 환경의 천장 보수를 우선 진행하

고 있다.

  지속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GIST 구성원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냉방 기구의 온도

가 26℃ 정도라면 결로를 사전에 크게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 공간과 

같은 일부 건물에서 18℃가량으로 온

도를 낮추게 될 시에 결로 발생량이 크

게 증가한다. 따라서 쾌적함을 위해 매

우 낮은 온도로 냉방 기구의 온도를 설

정하기보다,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적

절한 온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 현상을 

막는 것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지속되는 누수와 천장 무너짐, 대학 건물은 안전한가?

이유림 기자
yourimlee@gm.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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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GIST 학생이 창업한 ‘에

스오에스랩’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

면서 점차 GIST 출신 창업기업들이 두

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스트신

문>은 에스오에스랩의 정지성 대표이

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GIST에서 코스닥까지, 

정지성 대표이사와 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이사(이하 정 대표)는 

GIST 정보기전공학부(현 기계로봇공

학부 및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석사 과

정을 마치고 기계공학부에서 박사 과

정을 밟던 중 휴학해 창업을 시작했다. 

이때 같은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하던 

동료 4명과 ‘에스오에스랩’을 공동 창

업했다.

  에스오에스랩(SOSLAB)은 ‘스마

트 옵티컬 센서스 랩(Smart Optical 

Sensors Lab)’의 줄임말로 2016년 6월

에 설립된 기업이다. 자율주행차의 눈

에 해당하는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이하 라이다) 센서 전문

기업으로, 로봇, 자율주행,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라이다 

센서를 통해 세상을 더 스마트하게 만

들자는 비전을 갖고 있다. 정 대표는 

빛을 쏘고 받아 거리를 측정해 어두울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를 

하지 않아 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라

이다 센서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에스오에스랩이 GIST 내에 있는 이유

  현재 에스오에스랩의 본사는 GIST 

산업협력연구단에 위치한다. 정 대

표는 GIST 학생 시절에 창업을 시작

해 학교 학생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았

다. 현재 120명가량의 직원 중 31명이 

GIST 출신일 만큼 인력 채용 측면에

서도 유리하다. 정 대표는 이곳이 인력 

충원과 실험 조건 확보에 적절하다고 

답했다. GIST는 고가 장비 인프라, 기

술 자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잘 갖춰

져 있어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최

적의 환경이다. 

정 대표의 창업 여정과 GIST의 역할

  정 대표는 GIST의 한국형 I-Corps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창업을 시작했

다. 한국형 I-Corps는 국내•외에서의 

창업 교육으로 사업 아이템을 다듬고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다. 정 대표는 이를 통해 단순히 제품

의 구매 여부가 아닌 고객이 겪는 어려

움을 묻는 고객 인터뷰를 하며, 그 어

려움을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설

을 검증했다. 이 경험으로 “미국에서

는 똑똑한 친구들이 창업하고 이 분위

기가 한국으로 넘어올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당시 인터뷰했던 ‘라이다’ 

아이템이 충분히 가능성 있음을 확인

하고 본격적으로 창업을 생각했다.

  정 대표는 창업을 진행할 때는 GIST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위해 공간, 장비, 

멘토링, IR 피칭 지원 등을 받았고, 산

학협력과제, 교수님들의 기술 자문 등

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창업진흥센터의 담당자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오랫동

안 창업지원에 관한 일을 하던 담당자

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통

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중 GIST의 

CCC(Campus CEO Challenge) 프로

그램에 참여했다. CCC 프로그램은 예

산을 받아 연구개발, 전시회 방문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 대표는 이를 

통해 고객, 투자자와 대면하며 초기 사

업 계획을 검토할 수 있었다.

창업 초기 가장 큰 위기와 극복 방법

  정 대표는 창업 초기의 위기로 첫 대

규모 투자와 개발의 어려움을 꼽았다. 

투자 계약 이후 자금이 지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급여 등 필요한 자본

이 부족했지만, 기업 멤버들의 도움으

로 문제를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다. 

기술 측면으로는 2D, 3D, 기계식, 고

정식 등 여러 종류의 라이다를 동시에 

개발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정 대표는 

“사장과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라

며 투자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상황

에서 계획이 있고 의도가 좋았어도 결

과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랬기에 최소한의 결과가 나올 때까

지 한 가지에만 집중했던 시기도 있었

다고 한다. 

회사의 주요 제품 및 기술적 차별점

  에스오에스랩의 핵심 기술은 빛으

로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이다. 설

립 이후 계속 2차원, 3차원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거의 50

억에 달하는 매출을 냈다. 제품은 크

게 세 가지로 ML 시리즈, GL 시리즈, 

Data Solution 분야가 있다. ML 시리

즈는 3D 고정형 라이다로 자율주행 차

량, 로봇, 보안 분야 등에 사용된다. 그

중 ML-U 제품은 정밀도와 색상 정보

까지 제공하며 CES 혁신상을 받았다. 

GL 시리즈는 2D 라이다로 물류 로봇,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등에 활용된다. 

Data Solution은 라이다로 찍힌 카메

라 데이터를 인지, 판단, 가공하는 기

술이다.

  정 대표는 에스오에스랩 제품의 기술

적 차별점으로 컴팩트한 구조와 저렴

한 가격, 그리고 쓰임에 따라 맞춤형으

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것을 꼽

았다. 라이다의 데이터를 AI 학습으로 

복원해 안개가 끼고 어두운 환경에도 

카메라 데이터처럼 복원할 수 있는 기

술도 강점이다.

코스닥 상장 이후 현재 목표

  정 대표는 “에스오에스랩의 라이다 

기술이 의미가 있음은 증명했는데, 이 

기술이 양산돼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풀어보고 싶다”라

며 포부를 밝혔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

어 올리는 SNS가 있는 것처럼 라이다

가 범용 센서가 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킬러앱이 나오는 것을 그다음 차세대 

비전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목표를 내

비쳤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에스오에스랩은 

라이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모바일 로봇용 라이다 공동개발을 위

한 MOU’를 체결했으며 한국공항공사

와도 계약을 체결해 김해공항, 인천국

제공항, 청주공항 등에 빈 주차면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정 대

표는 GIST와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광주 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ETI), 한국광기술원 등과도 협력했

다고 밝혔다.

GIST 창업 관련 제도의 개선할 점

  정 대표는 창업을 고민하는 후배들

의 고민이나 궁금증을 서로 나누고 조

언을 줄 수 있는 교류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도 실제

로 하고 있지만, 선후배들이 서로 창업 

이야기를 나누고, 투자자와 연결도 해

주면서 실질적인 멘탈 케어도 해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라

며 기대를 표했다.

후배들과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정 대표는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라

는 말을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GIST라는 우물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며 GIST 밖으로 

나왔을 때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

고 격려했다. 정 대표는 장기적인 관점

에서의 도전 가치도 강조했다. 창업을 

하면 10년 뒤에 실패하더라도 그만큼

의 경험은 큰 자산이 되고 남들보다 전

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 대표는 “창업이든 학업이든 

GIST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 우

리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교내에서는 상대

적인 편차가 크지 않겠지만 밖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응원했다. 

뒤이어 “너무 교내에만 갇혀있지 말고, 

외부 경험도 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웃으며 덧붙였다.

  추가로 정 대표는 창업에 관심이 있

거나 궁금한 학생들이 있다면 자신의 

이메일(stopstar@soslab.co)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기 획

GIST 학생 창업기업의 코스닥 상장, 
‘에스오에스랩’의 이야기

이다연 기자
dayeon096@gm.gist.ac.kr 

사진 제공 = 에스오에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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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Seo Mi-hwa,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surveyed 392 universities all over 
the nation regarding the exclusion of 
students with mental illness from using 
university dormitories.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September 18, at least 
45 universities label mental illness as 
grounds to restrict dorm admission or 
to order compulsory eviction.

Dormitory Rules That Exclude 
Students With Mental Illness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Representative Seo 
received the results of the “full survey 
on dormitory admission denials for 
students with mental illnes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September 
18. The survey targeted 392 two-
, three-, and four-year universities 
where 84 universities did not respond. 
Overall, among those that did provide 
data, 45 universities had rules 
excluding students with mental illness. 
To be more specific, eight universities 
explicitly restricted admission, 
whereas thirteen authorized eviction 
even after move-in, while twenty-four 

had both rules intact. Additionally, the 
grounds and criteria varied widely. 
Some defined “mental illness” by the 
presence of a diagnosis, while others 
listed it alongside other diseases, such 
as “infectious disease, depression, 
mental illness”, and restricted 
admission. Even where illnesses were 
not directly named, some schools 
prevented possession of psychotropic 
medications (such as sleeping pills 
or narcotics like methamphetamine) 
and restricted admission if there was 
concern that a mental illness could 
cause harm or disturbance to others.
	 Experts attributed the rule’s 
rationale as a means to prevent 
incidents in dorms. Especially, because 
it is difficult to monitor every student’s 
mental health in group life, schools 
seek to avoid events such as suicide 
or other crises. However, critics argue 
that such measures are more about 
avoiding responsibility rather than 
truly focusing on student welfare. 
Moreover, designating depression or 
other mental illnesses as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can intensify stigma, 
worsen symptoms, or push students 
to hide their condition. Representative 
Seo stated, “labeling people with 

mental illness as a potential risk 
group and excluding them reinforces 
prejudice and stigma. We must not 
continue to tolerate discrimination 
repeatedly occurring in youth 
housing.”

GIST’s Rules, A University Moving 
Forward With Respect
	 Because GIST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alls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not the Ministry of Education, 
GIST was not included in the survey. 
However, a review of the GIST 
residence life rules available on the 
university website found no provisions 
that make mental illness grounds 
for admission restriction or eviction, 
unlike the other five universities 
in the Gwangju and Jeonnam area. 
Moreover, no mental-illness-related 
restrictions were found in the rules or 
bylaws of KAIST, DGIST, or UNIST.
	 GIST currently offers mental-
health support through its Counseling 
Center, where students can receive 
individual or group counseling upon 
request and take self-assessments 
online. Students can also seek help 
through the Gwangju Metropolitan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which 
can be reached by connect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counseling hotline 1577-0199. 
Still, improving how universities 
view mental illness requires not 
only institutional support but also 
deeper understanding and respect 
among students. It is possible that 
misconceptions or dismissive attitudes 
toward symptoms can easily aggravate 
conditions. Therefore, universities 
should provide education that fosters 
accurate understanding of mental 
illnesses. We hope that GIST and all 
universities will continue building 
environments where students are 
able to pursue healthy social lives. 
Naturally, when students share respect 
without discrimination and pursue 
their dreams, universities will flourish.
Information Security Team leader 
stated, “the university budget office 
has contacted us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We sincerely apologize, 
and with the budget now approved, 
we are proceeding with equipment 
replacement.

Dorms Exclude Mentally Ill Students
What About GIST?

 Reporter Doyoon Jang 
doyoonj1109@gm.gist.ac.kr
translated by Yoonseo Huh

Persistent Leaks and Collapsing Ceilings in GIST
	 Last summer’s prolonged 
downpours led to a surge in damage. 
Multiple facilities, such as the college 
buildings, residence halls, and the 
student union buildings all show signs 
of soaked ceiling panels that are on 
the verge of collapsing. Therefore, 
community members voiced anxiety 
about safety and potential losses. To 
understand root causes and response 
plans, the GIST News has interviewed 
the Facilities Operations Team.

Growing Anxiety Over Collapsing 
Ceilings
	 Over the summer, Gwangju 
has experienced record-breaking 
rainfall that resulted in frequent 
flooding and power outages. However, 
the damage did not stop there. As the 
heavy rains persisted, sections of the 

plaster ceiling boards in residence 
halls, lecture buildings, and the student 
union buildings became waterlogged 
where some even partially collapsed. 
In areas where the ceiling fell, water 
dripped continuously where multiple 
buckets were placed to catch the leaks.
	 Students reported the issues 
and requested repairs from the Facilities 
Operations Team. Most repair work 
was completed within about a week, 
and the damaged plaster boards were 
replaced. However, the underlying 
cause remained unresolved. After 
the ceiling replacement, subsequent 
rainfall led to the same sections falling 
again or sagging due to pooled water. 
In fact, on the 6th floor of the I Hall 
Residence, repeated replacements 
were followed by subsequent damage, 
where some students walking to class 

were hit by the dripping water (see 
photo).
	 GIST members expressed 
concern about these incidents. There 
were worries that collapsing ceilings 
would injure students where, if 
heavy rain continued, even entire 
ceilings could collapse. As the same 
locations collapsed even after multiple 
replacements, some questioned 
whether the fundamental cause had 
ever been addressed.

A Solvable Problem That Requires 
Attention and Effort
	 According to Jo Guk-hyeon, 
the Facilities Operations Team’s 
architectural manager, the water leaks 
were not by rainwater but rather by the 
overuse of air conditioning combined 
with the aging infrastructure. 

Normally, GIST buildings are coated 
with insulation to prevent heat loss. 
Compared to 10~30 years ago, however, 
higher ambient temperatures and 
stricter legal performance standards 
mean older buildings now fall short 
in insulation performance. Within 
the insulation, due to the hot weather 
with repeated downpours and with 
heavy air-conditioner use, moisture is 
gradually condensed and accumulated 
as water in the ceiling cavities. Even 
after repairs, the structure typically 
needs around 30 days to dry and 
stabilize. However, because the rains 
kept returning before fully drying, the 
same areas become wet and collapse 
repeatedly. 

 Reporter Yourim Lee
yourimlee@gm.gist.ac.kr

translated by Yoonseo Huh

 <The whole article in the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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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작품이 선정되지 못한 시인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시 쓰기는 결

국 세상에 건네는 말이기에 누군가 알아보고 알아들어 주기를 바라기 마련

입니다. 하지만 시 쓰기는 콘테스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를 

쓰면 시인입니다. 하루 중 더 많은 시간을 시인으로서 존재하시기를, 그렇게 

얻은 시상을 오래 품고 마침내 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시 쓰시기를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심사위원 이수정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문학상 운문 부문 당선작

 황다민(도전,25)

문학상 운문 부문 가작

n시 n분, 널 만나러 가는 

김현아(화학, 석사 과정)

삽화 = 서연경 기자

삽화 = 윤세림 기자


